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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에서 보낸 마음

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으러 간 해외여행, 호텔 로비에서 특별한 편지를 

발견했다. 누구에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, 허리 통증으로 장시간 비행이 힘

들다고 말씀하셨던 조부모님이 떠올랐다. 함께 오지 못한 아쉬움, 맞벌이

로 바쁘셨던 부모님 대신 지금까지 돌봐 주셔서 감사한 마음, 그리고 말을 

잘 듣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 등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. 휴대폰 메시지

로 더 빠르고 쉽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걸 알면서도 국제 편지를 받고 난 

후 조부모님의 반응과 이 편지가 잘 도착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손편지를 

쓰기로 결심했다.

 막상 쓰려고 하니 생각보다 내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답답했

지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 생각하고 다시 편지를 썼다. 편지를 쓰던 중 

여러 가지 색연필이 보여 우리 가족이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도 그렸다. 

편지를 완성한 후 내가 쓴 글을 읽어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. 

이제 끝난 줄 알았지만, 영어로 주소를 써야 하는 난관이 남아 있었다. 아

빠의 도움을 받아 한 글자씩 삐뚤빼뚤하게 주소를 썼다. 내 글씨를 보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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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연 편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한국에선 해보지 

못한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정말 뿌듯했다.

 많은 경험을 했던 해외여행을 마치고, 일상으로 돌아와 바쁜 시간을 보내

던 중 휴대폰 알림이 왔다. ‘안전 안내 문자인가?’하고 확인해보니 예상

과는 달리 사진 한 장과 문자가 와 있었다. 사진을 자세히 보니 내가 쓴 

편지가 조부모님 집 선반에 놓여 있는 모습이었다. 바쁜 생활 속에서 잊고 

지냈던 편지가 잘 도착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.

“우리 큰손녀 편지 잘 받았다. 여행 가서도 우리를 생각해줘서 감동이다. 

고맙다.”라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조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. 노력했지

만 서툴렀던 내 글씨와 그림이 조부모님께 큰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에 눈

시울이 붉어졌지만,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. 이번 여행에서 얻은 

가장 소중한 것은 해외에서 본 멋진 풍경이나 예쁜 기념품이 아닌, 바다 

건너 해외에서 전한 내 마음을 받아주신 조부모님의 따뜻한 진심이였다.


